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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NC 전국 목회자 수련회 후기 
 

연승재 목사(KNC 회장) 

 

“이번 수련회는 모두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웃을 수 있는 편한 ‘사랑방’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김기윤 목사 (Trinity Brighton UC, VICTAS 주총회) 
 

KNC 전국 목회자 수련회가 지난 7월 11-13일 (월-수) NSW 캠벨타운 인근 바로빌에 

위치한 마운트 카멜 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본회 소속 21명의 목회자 회원과 호주연합교회 

전국총회 총회장 샤론 홀리스 목사가 함께 한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목회자 

회원들에게 공동체성과 동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에 

앞서 성찬식을 통해 호주연합교회에 소속된 모든 한국인 

교우들과 목회자들이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는 하나임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5-

7). 2 박 3 일의 수련회 기간 중에 총 3 회의 성찬식이 

있었는데, 그 중 유환성 목사(Endeavour Hill UC, 

VICTAS)는 두번째 성찬식을 집례하며 성찬의 본래 뜻과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총회장 샤론 홀리스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호주연합교회 제 16차 전국총회가 결의하고 

실행 중에 있는 여러가지 활동과 목회방향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중에 전국총회 안에 

자체적으로 활동 중에 있는 7 개 분과(예배, 다문화, 호주 선주민, 인권, 기후위기, 다음세대, 

공동체성)를 소개하며 KNC 회원들의 참여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어 Act2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는데, 이는 호주연합교회가 현재 그리고 장래에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며 각 교회들이 하고 있는 목회 및 선교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총회장과 참석자 사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재 각 교회와 사역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과 이에 대한 전국총회의 격려가 담긴 답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김동원 

목사(Morningside UC, Queensland 주총회)는 총회장과의 대화시간의 통역을 담당하면서 

“총회장님이 KNC 에 보여주신 표현과 격려를 참석자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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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오전 아멜리아 코-버틀러 목사(Eastwood 

UC, NSWACT 주총회)는 ‘godly play’ 방법으로 3가지의 

성경 속 이야기 (‘하나님과 성경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명’, ‘겨자씨’ 비유, ‘예수는 목자’ 비유)를 들려주며 

참석자들이 궁금증을 갖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경희 목사(Warnervale UC, 

NSWACT)는 “‘godly play’를 통해 귀로 듣고 온 몸으로 

체험한 성경 이야기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예배에 

대한 영감과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었다”고 하며 이 

시간을 수련회 기간 중의 하이라이트로 꼽았습니다. 코-

버틀러 목사가 들려준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 안에서 

언어와 문화가 서로 소통하는 것을 보여 주었고,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이민경험이 전해주는 

현실과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참석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보여준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중에 참석한 본회 회원들이 토의하고 결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KNC 전국총회 및 수련회를 멜번에서 갖기로 하고, 현 임원단과 멜번 지역 목회자들이 

협력하여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회원들에게 광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본회 소속 고동원 목사가 

제안하고 제 16 차 전국총회가 결의한 

‘Intercultural Neighbouring Sunday’를 2023 년 

7월 16일 각 회원 교회에서 지키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배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한인교회 목회자의 임기에 

대한 내용으로 토의가 있었습니다. 비록 

KNC 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한국인 이민교회 목회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회원들이 KNC 소속 목회자 사이에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감하였고, 가능하다면 자주 

목회자들이 만나 목회 현장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과 KNC 내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3 년 

정기총회에 현임원단이 내규를 발의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김기윤 목사는 이 논의와 

토론에 참여하면서KNC가 앞으로 호주연합교회를 참된 다문화 교회로 이끄는 예언자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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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함께 통성기도로 중보기도를 드리며 서로의 목회, 선교사역과 삶, 그리고 

호주연합교회 안에서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동원 목사(South Australia Synod 

CALD Officer)는 함께 드린 통성기도 시간에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할지라도, 각자가 살아가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엮어 가며 약속된 마지막을 향해가는 여정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는 화해의 다문화 사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Korean National Conference는 지난 2012년 제 13차 호주연합교회 전국총회에서 설립을 

인정받은 후, 연합교회에 활동 중인 한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인교회와 지역교회 소속 한인 

교우들을 위해 연합교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KNC에 속한 

목회자 회원은 88명 (은퇴목사 및 목회자후보생 포함), 한인교회 전국 총 28개 교회, 영어권 

목회자 44명입니다. 본 회를 섬기는 임원단은 회장 연승재 목사(Boronia Park UC, NSWACT), 

총무 박길영 목사(Maroochydore 한인교회, Queensland), 회계 전금란 목사(시드니 주님의 교회, 

NSWACT) 그리고 각 주의 지역총무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